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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곳곳에서 누렁이 대학살 항의 및

‘개식용 금지’ 촉구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 진행

○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초복인 2020년 7월 16일 매년 복날이면 반복되는 잔혹한 누렁이 

대학살을 막고자 개 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수십 년간 죽어간 누렁이

를 추모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진행했다. 누렁이 영정사진 피켓과 ‘개식용 금지’ 깃발을 단 시민 참

여자 20여 대의 차량은 마포 평화의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 홍대입구역과 서강대교를 지나 여의도를 

순회하였다. 오가는 인파가 즐비한 홍대와 여의도에서는 ‘동물학대 불법시설 개농장 폐쇄하라!’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길거리 일인 시위도 진행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 식용 국가인 중국도 지난 5월 가축 목록에서 개를 제외하였다.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개식용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농장 역시 국민 위생 건

강과 국가 방역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도살 등 동물학대의 온상이 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를 향한 

‘개 식용 금지’ 목소리는 날로 드높아지고 있다. 

○ 7월 16일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날이기도 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를 가축

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

기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

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날 드라이브스루 집회 참가자들은 여의도를 차량으로 행진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천만 시대에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개를 참혹하게 살해하며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식용 

근절을 위한 대책을 21대 국회에서는 마련토록 성토했다.

○ 이번 드라이브스루 집회와 관련하여 카라 조현정 활동가는 “이미 개식용 산업은 사양화되고 있고 청

와대 역시 2018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의 정비를 약속했다. 지금 

당장 개 식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개를 식용하는 마지막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라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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